
[보도자료] 32강 탈락, 단독 인터뷰로 전하는 대표팀의 마지막 이
야기! 쿠팡플레이 다큐멘터리 ‘국대: 로드 투 노스 아메리카’ 최종
화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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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월드컵 32강 탈락으로 전국이 거센 후폭풍으로 들썩이는 가운데, 쿠팡플레이 다큐멘터리 <국대: 로드
투 노스 아메리카>가 대표팀의 마지막 여정을 담은 최종화를 전격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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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대: 로드 투 노스 아메리카>는 대한민국 축구 황금세대의 운명이 걸린 북중미 월드컵, 승리를 위해 국가대표 축구팀이 달려온
594일간의 여정을 담은 쿠팡플레이 다큐멘터리다. 지난 2일(목) 공개된 최종화에는 월드컵 최종 엔트리 발표 순간까지 최선을 다
한 선수들의 모습과 부상 낙마의 아픔이 가감 없이 담겼다.

최종화에서는 대표팀의 최전방을 책임지기 위해 처절히 노력한 체코전 역전골의 주인공 오현규의 서사가 이목을 집중시켰다. 동료
이자 경쟁자인 조규성은 “크게 될 선수, 저에 비해 훨씬 좋은 선수”라며 오현규에게 아낌없는 극찬을 전했다. 카타르 월드컵에서 등
번호 없는 ‘27번째’ 태극전사로 함께한 오현규는 “4년을 간절하게 준비했던 과정이 나를 만들었다”며 그간 태극마크를 달기 위해
쏟아부었던 노력과 집념을 고백해 깊은 여운을 남겼다.

또한 대표팀 최종 소집을 앞두고 잉글랜드 버밍엄에서 만나 서로를 누구보다 살뜰히 챙기는 조유민과 백승호의 끈끈한 절친 케미
스트리가 눈길을 끌었다. 이어 최종 명단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것을 쏟아부은 김주성을 비롯한 선수
들의 가려진 땀방울을 비추며 묵직한 울림을 안겼다.

특히 평가전 도중 부상으로 최종 명단에서 제외된 조유민의 모습은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꿈꿔왔던 본선 무대를 눈앞에 두고 고개
를 숙여야 했던 조유민은 샤워실에서 눈물을 쏟아냈던 일화를 전하며 “월드컵까지 팀 캠프를 모두 함께 하고 싶었다. 팀을 위해서
물이라도 챙기고 싶었는데…”라며 담담하게 당시 심정을 밝혔다. 또한 그는 “이번 월드컵이라는 무대에서는 목표를 이루지 못하지
만 지난 4년 간의 노력은 오롯이 저에게 돌아온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후회 없이 더 준비하겠다”라며 다음 도전을 향한 진심을 전
했다.

한편, <국대: 로드 투 노스 아메리카> 최종화 공개 직후 대표팀을 향해 쏟아지는 비난 여론 속에서도 작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태극전사들의 피나는 노력과 열정에 따뜻한 격려가 이어져 눈길을 끈다. 시청자들은 “결과는 아쉽지만 고생했다. 어깨 펴고 더 치
열하게 경쟁하길 응원합니다”, “선수분들과 코칭스태프 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손흥민 선수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체계에서



몸관리 잘하여 다음 월드컵 뛰어서 국민들에게 즐거움 주셨으면 합니다” 등 이번 실패를 딛고 다시 한번 도약할 대표팀 선수들에게
응원을 보냈다.

대표팀의 치열한 사투와 어디서도 공개되지 않았던 비하인드로 주목받은 <국대: 로드 투 노스 아메리카>의 전편은 오직 쿠팡플레
이에서 만나볼 수 있다. 쿠팡 와우회원은 물론 일반회원 누구나 쿠팡플레이에서 무료로 시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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